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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지난해 LA한인축제장에 빼곡하게 들어선 상품 판매 부스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타운뉴스

▲ 사진=영 김 후보 홈페이지 캡처

 

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(캘리포니아 39지구, 공

화, 사진)가 상대 후보인 길 시스네로스(민주)현 의

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.

길 시스네로스 의원은 최근 영 김 후보에 대해 

“그녀는 이민을 지지하지 않는 이민자”라고 말

했다.

이에 대해 영 김 후보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

통해“23년 동안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의 보좌

관으로 일하며 커뮤니티 봉사를 통해 이민자들의 

미국 시민권 취득을 도왔고, DACA(불법 거주 청

소년 추방 유예 제도)에 대한 영구적인 수정을 지

지해왔다. 또 가족 이민을 미국 이민제도의 신조로 여기

고, 차세대가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

책을 지지하고 있다.”며 길 시스네로스 의원의 발언이 잘

못된 것임을 지적했다.

김 후보는 아울러“길 시스네로스 의원의 발언은 그와 정

치적 신념이 다른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”라며“길 시

스테로스 의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.”고 주장했다.

한편 김 후보는 11월 3일에 치뤄지는 선거가 약 3개월 

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2분기에만 총 123만 달러 이상

의 후원금을 모아 길 시스네로스 의원의 66만8,197 달러

올해 LA한인축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국 취소

됐다. 

LA한인축재단(회장 조갑제)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

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0월 8일~11일로 예

정된‘제47회 LA한인축제’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.

이에 따라 부스 입점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업체를 대

상으로 2주 이내에 계약금 일체를 반환할 예정이다. 단 

계약금 기 지불업체들이 원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

을 내년에 열리는 LA한인축제 부스 계약금으로 대체할 

수 있다. 내년 LA한인축제는 9월 30일-10월 3일로 예정

돼 있다.

조갑제 회장은“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서욱국제공원 

일원에서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LA한인축제를 열지 않기

로 했다.”며“이에 따라 축제재단은 바로 내년 한인축제

영 김 후보, 길 시스네로스 의원에 사과 요구

LA한인축제 취소

정창식 씨
 “풀러턴 1지구 시의원

선거 불출마”

를 압도했다. 

캘리포니아 39지구는 LA와 오렌지, 샌버나디노등 3

개 카운티에 걸쳐 있으며 한인 밀집지역인 풀러턴과 

부에나파크, 라하브라, 브레아, 요바린다, 롤랜드하이

츠, 하시엔다하이츠, 다이아몬드바, 치노힐스 등을 포

함하고 있다.

영 김 후보 선거 홈페이지(youngkimforcongress.

com)를 방문하면 다양한 선거 소식과 후원 방법 등

을 확인할 수 있다.

를 준비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해, 내년 LA한인축제가 성

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

겠다.”고 말했다. 

▶ 문의:(213)487-9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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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회장(사진)이 선거 

불출마를 선언했다.

정 전회장은“풀러턴 1지구 시의원 선거

에 저를 포함해 3명의 한인이 출마를 선언

했다. 이로 인해 한인표의 분산이 불가피

하며, 사상 최초의 한인 풀러턴 시의원 배

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

다.”고 불출마 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.

정 전 회장은 또“나머지 두 명의 한인 중 

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풀러턴 1지구 시의

원 선거에 출마하는 프레드 정 후보를 지

지한다.”며“정 후보는 시 커미셔너, 비영

리단체장으로서 커뮤니티 봉사를 이어오

고 있으며, 지역 한인을 대변할 적임자”라

고 말했다.

 

프레드 정 후보는 지난 21일 풀러턴시 교

통위원회 커미셔너에 임명된 바 있으며 과

거에도 공원·레크리에이션위원회, 경찰국

장인선위원회 커미셔너로 활동한 바 있다.

이로써 현재까지 풀러턴 1지구 시의원 선

거 출마를 선언한 한인은 프레드 정 커미

셔너와 앤드루 조 변호사(공화)등 2명이다.

정 전 회장은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

풀러턴 1지구 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

다. 출마 선언 당시 다른 한인 후보가 나오

면 후보 사퇴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.


